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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양식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의 매개효과*

 임   혜   령                    이   영   순†

전북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표현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고통

감내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J도에 소재한 대학생 386명(남학생: 165, 여

학생: 221)을 연구대상으로 내면화된 수치심, 고통감내력, 분노표현양식(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조절)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을 분석하였으며, 내

면화된 수치심이 분노표현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고통감내력의 매개모형을 검증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면화된 수치심과 고통감내력, 분노표현양식의 하

위요인 중 분노표출, 분노억제는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 분노조절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

지 않았다. 둘째,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의 매개효과를 알

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한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출과의 관계에서 고

통감내력은 완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와의 관

계에서는 고통감내력이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조절과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은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갖는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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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심은 인간에게 있어 중요한 핵심정서

이다. 수치심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옳고 그

름을 판단하여 규범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는

데 효과가 있으며, 이는 맹자의 수오지심(羞惡

之心)처럼 자기의 옳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기

고, 부끄러움을 아는 것을 옳음의 극치로 보

는 전통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수치

심이 긍정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인간이라

면 누구나 결점을 가지고 있지만, 수치심은 

결점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자신의 존재를 부

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수치심이 내면에 자리 잡게 되면 자신을 잘못

된 존재, 부족하고, 불완전하다고 여기게 

되며(Bradshaw, 2005),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혐

오스러운 인식이 형성되고,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스스로에 의해 쓰라린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비교, 평가가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

서 살아가고 있다. 대중매체를 통해 엄친아, 

만능엔터테이너와 같은 비교대상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외부 자극으로 인해 기대

수준은 높아져 가고 있지만, 그 대상과의 상

대적인 비교를 통해 자신을 낮게 보고, 불완

전한 존재,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수치심

을 느끼는 경향 역시도 늘어나고 있다. 더욱

이 한국 사회는 유교사상과 집단의식을 바탕

으로 도덕과 질서를 중요시 여겨왔다. 이러한 

사회풍토는 자기 내면의 자존감보다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하며, 주위평가에 예

민하게 반응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문화는 

내면의 수치심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본다. 

선행연구에 의하며 수치심은 내적으로 불편감

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원인정서로 여겨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절망감, 외로움, 자기회의, 

고독감, 소외(Cook, 2001), 완벽주의, 열등감

(Kaufman, 1989), 경계선 성격장애, 나르시즘

(Kernberg, 1975), 알콜 중독, 약물 남용(이승희, 

권성중, 2014)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심리적 요

인, 병리적인 정신장애와 관련되어 있다는 주

장이 제기 되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건

강한 자기로 살기 위해서는 수치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이인숙, 최해림, 2005).

수치심은 상태수치심과 특질수치심으로 구

분되어 왔다. 상태수치심은 단순히 어떠한 특

정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정서이며, 특질수치

심은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특성으로 인해 내

면화된 수치심이라고도 한다(Cook, 2001). 내면

화된 수치심은 자기에 대한 정서적 표상의 한 

부분으로 정의되는데 ‘총체적인 자기를 검토한 

결과, 부족하고 결핍되었으며, 부적절하고, 무

력하고, 작다고 느껴지는 자아의식으로부터 

생겨나는 고통스런 감정의 한 형태’라고 일

컬어진다(Kaufman, 1989; Tangney, Wagner, & 

Gramzow, 1992; 한혜림, 2004에서 재인용). 이

러한 내면화된 수치심은 상태수치심보다 우울, 

불안 등과 같이 정신 병리의 지표들과 더 높

은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남기숙, 

2008).

또한 수치심은 자기애, 적대감, 분노, 비난

의 외현화 등의 다양한 정서, 행동과 지속적

으로 상관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Tangney, Burggraf, & Wagner, 1995; Tagney, 

Wagner, Barlow, Marschall, & Gramzow, 1996). 

수치심이 높은 개인이 스스로를 수치스럽다고 

여기게 되면, 자신을 향한 적대감과 비난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Lewis, 1990), 다른 사람으

로부터 자신이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으로 향하던 적대감을 상대

방에게 전가하며 타인에게 적대감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수치심은 일차감정으로써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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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를 유발하기도 하는데, 특히 내면화된 수

치심은 다른 정서에 비해 분노와 더욱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진아, 2006; 최임정, 

심혜숙, 2010).

분노는 외부적 환경에 의해 욕구좌절이나 

위협을 받으며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정서이다(전현숙, 손정락, 2011). 인

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분노는 필요하고 정상

적인 반응이지만, 분노를 느끼는 것과 이를 

표현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동일한 

수준의 분노를 느꼈더라도 표현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분노는 특성

분노(trait anger)와 상태분노(state anger)로 구분

할 수 있다. 특성분노는 얼마나 자주, 강하게 

분노를 경험하는지와 관련되는 분노 경향성을 

말하며, 상태 분노는 다양한 강도의 감정들로 

구성된 심리생물학적인 상태로, 자율신경계의 

활성화를 수반하는 상황, 시간에 따른 일시적

인 정서를 의미한다. 또한 특성분노는 쉽게 

분노하는 경향을 보이는 기질성 특성분노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경험하게 되는 반응

성 특성분노로 구분한다(Speilberger, Reheiser, & 

Sydman, 1995). 특성분노가 높은 경우에는 다

양한 상황을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으로 지각

하고,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분노 상황을 

잘 대처하지 못하여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경향성을 보인다(박현, 2008; 

서지영, 1996).

분노경험에 대한 정도와 빈도로 상태분노와 

특성분노가 구분된다면, 이러한 분노정서를 

대처하고 표현하는 방식은 분노표현양식이라

고 한다. Spielberger, Reheiser와 Sydman(1995)은 

분노표현양식을 분노표출(anger-out), 분노억제

(anger-in), 분노조절(anger-control)로 구분하였다. 

분노표출은 자신의 분노를 공격적인 언어나 

반응을 통해 외부 대상을 향해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욕설, 말다툼, 언어폭력, 

과격한 공격성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

(Spielberger, Krasner, & Solomon, 1988). 분노억제

는 속으로 화가 난 상태이지만 이를 외부로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내부로 돌려 억제하거

나, 분노를 유발한 상황과 관련된 사고, 감정

을 억압하고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Spielberger 

et al., 1988) 분노조절은 화가 난 상태를 자각

하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방향으

로 화를 조절하고 완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냉정을 잃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Spielberger et al., 1995). 상황에 따라 분노를 

표출하거나 억압하는 행동이 순간적으로는 긍

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으나 분노를 조

절하고 표현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

결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에 실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김미림, 홍혜영, 2013; 정해숙, 정남운,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노표현양식 중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는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으로, 분노조절은 기능적인 분노표현으로 구

분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한편 수치심을 내면화한 사람이 역기능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게 되면 관계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수치심을 다

시 유발하여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다(고윤경, 

2007; 최임정, 심혜숙, 2010). 따라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그러나 내면화된 수치심은 성격적 특질로 

간주되고 있고(Cook, 2001) 분노, 우울과 같은 

2차 정서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일상이나 상

담장면에서도 직면하기 어렵다(안봉화, 2011). 

따라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역기능적인 분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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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효과적인 상담개

입 및 변화가 용이한 매개변인이 무엇이 있는

지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양식의 관계에

서 고통감내력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

하였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양식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매개변인은 많지만 고

통감내력을 매개요인으로 결정한 것은 최근 

고통감내력과 심리장애의 발현 및 정신병리와

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고, McHugh 등(2011)의 연구에 의하면 범진단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변인으로 중요하게 여

겨지고 있으며, 정서장애 치료기제의 핵심구

성요소로 고통을 수용하고, 인내하는 훈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담개입을 통해 변화시

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보았기 때문이다(Ellard, 

2010).

고통감내력은 부정적인 심리적 상태를 경험

할 때 견뎌낼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이

는 자신의 정서 상태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인지 및 신체 과정의 결과로써 정서조절에도 

영향을 미치며, 고통스러운 정서로 인해 불편

감을 갖게 되는 상황에서도 목표로 삼은 것은 

추진할 수 있는 행동경향성을 포함한다(Simons 

& Gaher, 2005). 그러나 낮은 고통감내력의 수

준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고통을 견디는 것

에 어려움을 느끼므로 고통을 덜기 위해 충동

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정서조절을 하는 경향

이 있다(Linehan, 1993). 또한 회피적 대처방식

이나 형편없는 정서 조절과 관련되어 왔으며

(Vujanovic, Hart, Poter, Berenz, Niles, & Bernstein, 

2013) 낮은 고통감내력은 고통을 감내하지 못

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정서를 표출하며 회피

행동을 하는 경향성을 보인다(Leyro, Zvolensky, 

& Bernstein, 2010). 즉,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고통감내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고통감내력을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와의 

관계를 매개할 가능성이 있는 요인으로 가정

하여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며, 

내면화된 수치심이 고통감내력을 통해 분노표

현양식의 각 하위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내면화된 수치심과 고통감내력의 관계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고통감내력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

가 없었기에 내면화된 수치심과 유사하게 자

기에 대한 부적절감, 실수 불안, 공허, 자기처

벌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계선 성격특성과 고통

감내력의 관계를 통해 그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고통감내력은 경계선 성격장애의 핵심

기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경계선 성격장애 환

자는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 자신의 정서 

경험에 압도되어 적절하게 주의를 분산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인지적 재평가 과정도 차단된다(박지

선, 2009). 이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정서적 고통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고통을 빠르게 완화시키기 위한 정서

조절의 일환으로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

다(Linehan, 1993). 마찬가지로 수치심을 내면화

한 사람도 정서조절과 관련이 있다. 이들은 

부정적인 정서에 취약하며, 더 강한 정도로 

정서를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인다(최은영, 

2010). 이와 같이 내면화된 수치심과 경계선 

성격 특성은 비슷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기 때

문에 내면화된 수치심과 고통감내력의 관계에

서도 유사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다음으로 고통감내력이 분노표현에 미치는 



임혜령․이영순 /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양식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의 매개효과

- 163 -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분노관련 문제의 잠

재적인 취약성 요인 및 정서조절의 어려움과 

비효율적인 대처전략과 관련하여 고통감내력

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Anestis, Selby, Fink, 

& Joiner, 2007; Buckner, Keough, & Schmidt, 

2007; Hawkins, Macatee, Guthrie, & Cougle, 

2013; Nock & Mendes, 2008). 최근에 Hawkins 

등(2013)은 고통감내력과 분노와의 관계를 연

구하였는데, 낮은 수준의 고통감내력이 특성

분노와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국내의 권희주(2014)의 연구에서

도 고통감내력이 낮을수록 역기능적 분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역기능적 분노를 유

지하고 심화시키는데 있어 취약성 요인이 된

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통

해 고통감내력이 낮은 경우에 정서에 취약하

고 정서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

는 경향이 있으며, 고통감내력이 낮을수록 분

노를 느낄 때 이를 감내할 수 있는 내적자원

이 부족하여 부적절한 분노 반응을 강화하고 

지속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수치심은 인간이 경험하는 근본적

인 감정의 하나이며, 타인의 평가가 자기에게 

내면화되어, 누군가 평가할 사람이 없다하더

라도 자기 전체에 대해 문제를 느끼며 고통스

러운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수치심은 여

러 가지 심리적 어려움과 연관되어 있고, 건

강한 삶을 위해서는 수치심에 대한 연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수치심은 선행

연구를 통해 분노를 잘 예측한다고 밝혀졌으

나, 상담 장면에서 성격적 특질로 자리 잡혀 

있거나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면

화된 수치심을 수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를 위해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

에 미치는 과정에서 변화 가능한 매개변인을 

파악하여, 매개변인에 상담적인 개입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서영석,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양식의 관계에서 정서적 대처능력과 

관련 있는 고통감내력을 매개요인으로 가정하

였고,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며, 내면

화된 수치심이 고통감내력을 거쳐 분노표현양

식의 각 하위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J도에 소재한 대학의 1-4학년 남, 

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400명

의 설문지가 배부되고 수거되었으나,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한 응답이나 무응답 자료를 제

외한 남학생 165명(43%), 여학생 221명(57%) 

총 386명의 자료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학년별 분포는 1학년 89명(23%), 2학년 62명

(16%), 3학년 142명(37%), 4학년 93명(24%)이었

으며, 평균연령은 22.34세(SD=3.05)이었다.

측정도구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본 연구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해 이인숙과 최해림(2005)이 타당화한 척도

를 사용하였다. 총 30문항의 자기보고식 설

문지로, Rosenberg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 

Esteem Scale: RSS; Rosenberg, 1965) 6문항이 포

함되어 있다. 이는 한 방향으로 대답하려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하였으며 결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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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외한다. 원척도의 문항 형식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수치심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원척도에서는 단일요인 구조로 보았으나

(Cook, 2001), 이인숙과 최해림(2005)이 요인

분석을 하여 부적절감, 공허, 자기처벌, 실

수 불안의 4개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내

적일치도(Cronbach’s ɑ)는 .93이었으며, 하위요

인별 내적일치도는 부적절감 .89, 공허 .86, 자

기처벌 .78, 실수불안 .74였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일치도는 .94 이었으며, 하위요인별

로는 부적절감 .91, 공허 .94, 자기처벌 .77, 실

수불안 .74이었다.

고통감내력 척도

본 연구에서 고통감내력을 측정하기 위해 

Simons와 Gaher(2005)가 부적 정서에 대한 감내

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것을 박성아(2010)

가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의 

척도로 원척도의 문항 형식은 5점 Likert 척도

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고통에 대한 감내력이 낮음을 의미한다. 박성

아(2010)가 국내에서 요인분석을 하여 조절, 

감내력과 몰두, 평가의 세 개 요인으로 구분

하였다. 박성아의 연구에서 측정한 전체 내적

일치도는(Cronbach’s ɑ) .88이었으며 하위요인별

로는 조절 .85, 감내력과 몰두 .75, 평가 .87이

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일치도는 .87

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조절 .68, 감내력과 

몰두 .86, 평가 .73이었다.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노표현양식 척도

는 대학생의 분노표현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1988)이 개발한 상

태-특성 분노표현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를 전겸구, 한덕웅, 이장호

(1997)가 한국판(STAXI-Korean Version)으로 개

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특성분노

(Trait Anger: 평소 분노경험에 대한 개인의 기

질적인 차이) 10문항, 상태분노(State Anger: 현

재 경험하는 분노의 정도) 10문항, 분노 표출

(Anger Out: 분노를 타인이나 외부 사물을 향

해 표현하는 것) 8문항, 분노억제(Anger In: 분

노를 경험하지만 억제하는 것) 8문항, 분노조

절(Anger Control: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기 위

해 노력하는 것) 8문항으로, 총 54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 중 분노표현양식에 해당하는 

24문항을 사용하였는데 세 가지 하위요인에 

각 8문항씩 해당된다. 원척도의 문항 형식은 4

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내적일

치도는 분노조절 .66, 분노표출 .70, 분노억제 

.79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요인별로 내적 

일치도(Cronbach’s ɑ)는 분노 표출 .81, 분노 억

제 .79, 분노 조절 .84이었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들 간의 일반적인 특

성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

하였고,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변

인들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내면화된 수

치심, 고통감내력, 분노표현양식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2단계 방식을 사용하였

다. 먼저 1단계에서는 척도별로 문항꾸러미를 

구성하여 측정변수를 만들고, 이를 통해 측정

모형을 검증하도록 하였다. Russell, Kahn, Spoth

와 Altmaire(1998)의 권유에 따라 단일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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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수가 되는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조

절을 2개의 문항꾸러미로 만들었는데, 각 문

항꾸러미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잠재변수

가 동일한 요인부하량을 갖도록 문항을 배분

하였다. 이후 2단계에서는 연구모형을 검증하

였는데, 표본의 크기에 대한 민감성, 모형의 

간명성, 해석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크기는 

GFI, TLI, CFI, RMSEA를 사용하였다. 구조모형 

검증은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과 경쟁모형

인 완전매개모형을 도출하여 각 모형에 따른 

적합도 비교와 차이검증을 실시해 최종모형을 

채택하였고,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절차를 실

시하였다.

결  과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상관

모형 검증에 앞서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

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적률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은 고통감

내력과 정적상관(r=.63, p<.01), 분노표출과 정

적상관(r=.14, p<.01), 분노억제와 정적상관

(r=.48, p<.01)을 보였으나 분노조절과는 유의

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r=-.06). 고

통감내력과 분노표출은 정적상관(r=.22, p< 

.01), 분노억제와 정적상관(r=.37, p<.01), 분노

조절과는 부적상관(r=-.24, p<.01)이 나타났다.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는 정적상관(r=.28, p< 

.01), 분노조절과는 부적상관(r=-.37, p<.01)이 

나타났으나, 분노억제와 분노조절과는(r=-.02)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모형 검증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Anderson과 Gerbing 

(1988)의 권유에 따라 측정변수가 잠재변인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측

정모형을 검증하였다. 분노표출, 분노억제는 

단일요인 척도여서 요인분석을 통한 문항합산

을 실시하여 각각 2개의 측정변인을 생성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즉, 측정모형 검증에는 분

노표출을 측정하는 두 개의 측정변인(표출1, 

표출2), 분노억제를 측정하는 두 개의 측정변

인(억제1, 억제2), 분노조절을 측정하는 두 개

의 측정변인(조절1, 조절2)이 사용되었다.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를 표 2에, 잠재

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모수 추정치를 그림 

1, 그림 2,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 검증

측정모형을 검증한 이후 내면화된 수치심이 

고통감내력을 거쳐 분노표현에 이를 것이라고 

가정한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분노표현양식

은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조절로 나누어 총 

3개의 모형을 검증하였다. 각 변인들의 구조

적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내면화된 수치심이 고통감내력을 거침과 

동시에 분노표현양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부분매개 모형(연구모형)과 내면화된 수

치심이 고통감내력을 거쳐 분노표현양식에 영

향을 미치는 완전매개 모형(경쟁모형)의 적합

도를 분석, 비교하여 경험 자료를 가장 잘 설

명하면서도 간명한 최적의 모형을 탐색하였다. 

경쟁모형과 연구모형에서 최종모형을 선택하

기 위해서 두 모형간의 χ²차이검증을 통해 비

교하였다. 완전매개모형의 경우 모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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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χ² df GFI TLI CFI
RMSEA

(L090, H190)

내면화된 수치심→ 고통감내력 → 분노표출 53.35 20 .967 .962 .979 .066(.045, .087)

내면화된 수치심→ 고통감내력 → 분노억제 46.44 20 .978 .979 .989 .049(.024, .073)

내면화된 수치심→ 고통감내력 → 분노조절 32.18 20 .980 .990 .994 .035(.000, .059)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그림 1. 측정 모형(분노표출)

그림 2. 측정 모형(분노억제)

그림 3. 측정 모형(분노조절)

된 모형으로써 χ²차이검증을 통해 부분매개모

형과 비교가 된다(김계수, 2004). χ²차이검증을 

통해 두 모형간의 결과가 유의 적합도가 적절

하면 부분매개모형을 선택할 수 있고, 유의미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완전매개모형을 선택하게 

된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출의 관계에서 고

통감내력의 연구모형 검증.  표 3과 같이 연

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를 구하였다. 적합도 지수 결과를 보면 

두 모형의 차이 값은 .01, 자유도의 차이 값은 

1로 α=.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연구모형과 경쟁 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와 요인 부하량을 알아본 경로도는 

그림 4, 그림 5와 같다. 우선 내면화된 수치심

과 고통감내력(=.774, p<.001)의 경로계수가 

정적으로 유의하여, 내면화된 수치심 수준이 

높을수록 고통감내력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분노표출에 대한 고통감내

력(=.269, p<.001)경로계수가 정적으로 유의

하여, 고통감내력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표출

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의 관계에서 고

통감내력의 연구모형 검증.  적합도 지수 결

과를 보면 두 모형의 차이 값은 5.32, 자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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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χ² df GFI TLI CFI
RMSEA

(L090, H190)

연구모형 53.35 20 967 962 979 .066(.044-.087)

경쟁모형 53.36 21 967 965 979 .063(.042-.085)

χ² 차이검증 ∆χ² =.01

표 3. 연구모형 및 경쟁모형의 적합도 비교 <분노표출>

***p<.001

그림 4. 연구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결

과(분노표출)

***p<.001

그림 5. 경쟁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결

과(분노표출)

모형 χ² df GFI TLI CFI
RMSEA

(L090, H190)

연구모형 46.44 20 .978 .979 .989 .049(.024-.073)

경쟁모형 51.76 21 .974 .986 .053(.030-.076) .063(.042-.085)

χ² 차이검증 ∆χ² =5.32

표 4. 연구모형 및 경쟁모형의 적합도 비교<분노억제>

의 차이 값은 1로 α=.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차이검증 결과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면 부분 매개 모형을 채택하

고, 유의미하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 매개 모

형을 채택하므로(홍세희, 2001), 본 연구에서는 

부분매개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고통감내력(=.772, p< 

.001)의 경로계수가 정적으로 유의하여, 내면

화된 수치심 수준이 높을수록 고통감내력 수

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분노억

제에 대한 고통감내력(= .315, p<.05)의 경

로계수가 정적으로 유의하여, 고통감내력 수

준이 높을수록 분노억제의 수준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조절의 관계에서 고

통감내력의 연구모형 검증.  적합도 지수 결

과를 보면 두 모형의 차이 값은 15.8, 자유도

의 차이 값은 1로 α=.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차이검증 결과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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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01

그림 6. 연구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결과

(분노억제)

***p<.001

그림 7. 연구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결과

(분노조절)

모형 χ² df GFI TLI CFI
RMSEA

(L090, H190)

연구모형 32.18 20 .980 .990 .994 .035(.000-.059)

경쟁모형 47.97 21 .971 .984 .984 .053(.032-.074)

χ² 차이검증 ∆χ² =15.79

표 5. 연구모형 및 경쟁모형의 적합도 비교<분노조절>

적으로 유의미하면 부분 매개 모형을 채택하

고, 유의미하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 매개 모

형을 채택하므로(홍세희, 2001), 본 연구에서는 

부분매개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고통감내력(=.773, p< 

.001)의 경로계수가 정적으로 유의하여, 내면

화된 수치심 수준이 높을수록 고통감내력 수

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분노조

절에 대한 고통감내력(=-.632, p<.001)의 경로

계수가 정적으로 유의하여, 고통감내력 수준

이 높을수록 분노조절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증

마지막으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절차를 사

용하였다. 부트스트랩은 원래 표본수로부터 

많은 표본을 추출하여 통계치를 반복적인 절

차를 통해 계산하여 분포도를 알아보는 것이

다(Shrout & Bolger, 2002).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출의 관계에서 고

통감내력의 간접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모

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내면화된 수치심

이 고통감내력으로 가는 경로계수(=.77, p< 

.001)와 고통감내력이 분노표출로 가는 경로계

수(=.26, p<.001)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그

리고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표출과의 관계에

서 고통감내력의 매개효과(=.30, p<.0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면화된 수치

심이 분노표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고통감내력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준다

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쟁모형 내에서 고통

감내력이 매개역할을 하게 되면, 내면화된 수

치심이 분노표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줄어들고, 간접적인 효과만 유의하게 존재한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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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95%신뢰구간) 총 효과

내면화된 수치심→ 고통감내력 .77*** .77***

고통감내력→분노조절 -.63***

내면화된 수치심→분노조절 .42 -.48(-.74 ~-.27) -.06n.s

***p<.001

표 8. 부트스트랩 절차를 통한 직접/간접효과 검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95%신뢰구간) 총 효과

내면화된 수치심→ 고통감내력 .77*** .77***

고통감내력→분노표출 .26***

내면화된 수치심→분노표출 .30***(.189-.431) .30***

***p<.001

표 6. 부트스트랩 절차를 통한 직접/간접효과 검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95%신뢰구간) 총 효과

내면화된 수치심→ 고통감내력 .77*** .77***

고통감내력→분노억제 .32*

내면화된 수치심→분노억제 .33(.03-.59)* .24(.02-.47)* .56*

***p<.001

표 7. 부트스트랩 절차를 통한 직접/간접효과 검증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의 관계에서 고

통감내력의 간접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모

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내면화된 수치심

이 고통감내력으로 가는 경로계수(=.77, p< 

.001)와 고통감내력이 분노억제로 가는 경로계

수(=.32, p<.05)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그

리고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억제와의 관계에

서 고통감내력의 매개효과는 직접적으로 유의

하고(=.33, p<.05), 간접적으로도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

억제에 직접적인 영향과 동시에 고통감내력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

한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조절의 관계에서 고

통감내력의 간접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모

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내면화된 수치심

이 고통감내력으로 가는 경로계수(=.77, p< 

.001)와 고통감내력이 분노조절로 가는 경로계

수(=-.63, p<.001)는 유의하였다. 그러나 내

면화된 수치심이 분노조절로 가는 경로계수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06). 따라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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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화된 수치심에서 분노조절에 이르는 고통감

내력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양식

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내면화된 수치심, 

고통감내력, 분노표현양식의 관계에 대한 상

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

용하여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양식을 고

통감내력이 매개하는지 확인하였다. 분노표현

양식은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조절 세 가지

로 나누어 각각의 모형에서 부분매개 모형과 

완전매개 모형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

혀진 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면화된 수치

심과 분노표현양식의 각 하위요인들은 분노조

절을 제외하고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출, 분노억제는 정

적상관을 보였고, 분노조절과는 유의한 상관

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기존의 여러 연구들

(고윤경, 2007; 남기숙, 2008; 최임정, 심혜숙, 

2010)의 결과와 일치한다. 수치심은 분노와 상

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은 분노를 기능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역

기능적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과 고통감내력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고통감내력은 낮은 것이다. 

두 변인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선행 

연구는 없었으나 기존의 연구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비슷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경계

선 성격장애의 취약성 요인으로 고통감내력을 

보았다(박성아, 2010; Linehan, 1993). 이에 경계

선 성격과 수치심/결함 도식간에 관련이 있다

는 연구를 통해 내면화된 수치심과 고통감내

력이 정적상관이 있을 것으로 보았는데, 연구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

서를 견디고 극복하기 어렵게 한다는 가설을 

지지한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고통감내력과 분노표현양식의 각 하위요인

과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통감내

력과 분노표출, 분노억제는 정적상관을 보였

고, 분노조절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기

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권희주, 2014). 고

통감내력이 낮은 사람은 고통 경험에 매우 민

감한 경향이 있으며 부정적 정서를 이겨내기 

어렵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부적

응 반응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볼 수 있다

(Hawkins et al., 2013). 따라서 고통감내력이 낮

으면 분노를 경험할 때 이를 감내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이 부족하여 분노감정에 주의를 더

욱 기울이게 되고 역기능적 분노 반응을 강화

하거나 지속시킨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내면화된 수치심이 고통감내력을 통

해 분노표현양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한 결

과, 내면화된 수치심과 고통감내력이 분노표

현양식의 각 하위요인에 따라 영향력의 차이

를 보였다. 먼저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출

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이 완전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면화된 수치

심이 직접적으로 분노표출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고통감내력 통해 분노표출을 하는 것

으로 볼 수 있겠다. 이는 수치심이 높은 개인

은 부정적인 정서에 취약하며, 자신에게 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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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감을 외부로 돌리며 분노를 표출하게 된

다는 연구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장진아, 

2006). 따라서 수치심을 내면화하고 있는 경우 

정서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서

를 견디지 못하고 정서에너지의 표현방식이 

타인초점적이 되어 폭발적인 분노를 일으키며 

격노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

노억제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고

통감내력을 통해서도 분노억제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

구에서는 억압과 같은 심리적 기제의 작용은 

두렵고, 부정적인 정서를 견디지 못하는 데에

서 발생하며, 수치심과 같이 자신이 견디기 

어렵고, 불쾌한 정서상태는 무의식화와 억압

을 통해 잊는 것으로 보았다(남기숙, 2008). 즉, 

수치심을 내면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노를 

억제하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정서를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정서에너지의 표현방식이 자기

초점적으로 되어 분노를 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보면 분노표출과 분

노억제가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이라 할지라도 

정서에너지의 방향에 따라 분노가 표출되거

나 억제된다고 볼 수 있다. 정서표현의 방향

에 대해 살펴보자면 먼저 수치심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은 분노를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못하고 억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한다(서수균, 2004). 그러나 억압한 것이 누적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재된 분노가 폭발

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김미림, 홍혜영, 2013). 

따라서 수치심을 내면화한 사람의 경우 분노

를 억제하다가 자신의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이후에 부정적인 정서를 견디기 못하고 분노

를 폭발적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조절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고통감내력이 분노 조절에 미치

는 정적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부정적

인 정서를 견디는 수준이 낮은 사람은 분노 

조절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조절 사이

의 부적 상관이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는 내면

화된 수치심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

도 반드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만은 아

니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추

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분노표현양식을 제작하

는 척도의 특성 때문이다. 분노를 조절하는 

것은 충동적인 분노표현을 조절하고 적절한 

표현시기와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

나 분노표현양식 척도의 경우 분노조절 문항

들에서 주로 측정하는 것이 인내하고 진정하

는 측면이며,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

루어진바 있다(김모아, 이영호, 2013).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해볼 때,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고통감

내력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노력을 처음으로 

시도한 것에 의의가 있다. 경계선 성격장애와 

고통감내력이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가 있었

으나(박성아, 2010), 내면화된 수치심과 고통감

내력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것은 없었

다. 상담 장면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보

다 수치심을 내면화한 사람들을 접하기 쉬우

므로 내면화된 수치심과 고통감내력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담 장면에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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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고통감내력을 매개변인으

로 살펴봄으로써 상담장면에서 수치심이 분노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수치심이 내면화되어 있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의존할 자격이 없다고 여기며, 자신을 수치스

러워 하기 때문에 진실한 교류를 맺는데 어려

움을 느끼게 된다(Bradshaw, 2005). 더욱이 분

노를 역기능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게 되

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배적이고 자기중심적

으로 행동하고 사고하거나, 자기표현을 못하

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김모아, 이영호, 2013). 이러한 연구 결과

들을 고려했을 때 분노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표현하는 것이 개인의 건강한 삶과 대인관계

에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기에(최임정, 

심혜숙, 2010; Jerome & Liss, 2005),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중간 기제를 살펴보았

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 문제의 치료

적 개입에 있어 고통감내력의 증진을 고려한 

접근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수치심 

수준이 높은 내담자들에게 구체적인 개입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상담 

장면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 결함 있는 자

신이 드러난다고 여기므로, 고통을 경감시키

기 위해 방어하거나 직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이인숙, 최해림, 2005). 경험 있는 상담자

들도 본인의 수치심을 직면하는 것이 어려운 

과정이므로, 수치심을 상담 장면에서 다루기 

어렵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다. 

그러나 수치심을 경험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

으로 어렵기 때문에 수치심이 내면화 되어 있

는 사람이 부정적인 정서를 견뎌낼 수 있도록 

고통감내력을 증진시키고, 분노를 역기능적으

로 표현하는 것을 조절하여 문제가 발생할 가

능성을 낮춰주는 것이 필요하다. 정서조절은 

주관적 안녕감이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필수

적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고(Cicchetti, Ackerman, 

& Izard, 1995),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있어 적

절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정서를 적응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민경환, 김지현, 

윤석빈, 장승민, 2000). 따라서 일시적으로 느

껴지는 심리적 불편감을 감소시키는 능력과 

견디기 힘든 정서를 피하지 않는 대처 방식은 

적응적인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대처 

능력을 통한 정서 경험은 적응적인 행동을 유

발한다고 볼 수 있다. DBT에서 고통을 감내하

는 것은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의 하나로

써 보며, 고통을 참아내지 못하게 되면 충동

적인 행동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원하는 방향

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보았으며,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이 건강한 마음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하였다(Linehan, 

1993). 이와 같이 고통 감내력은 정신병리의 

중요한 소인이며, 이를 증진시키는 것은 인지

행동치료에 핵심요소로 수용전념치료, DBT, 

마음챙김에 기반한 인지치료 등에서 고통감내

력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치료에서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장하연, 조용래, 2012). 따라서 

정서조절방법으로 사용되는 고통감내력을 증

진시키는 것이 수치심이 내면화된 개인이 분

노를 역기능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정서조

절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지역의 대학생에 한해 

표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지역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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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

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서 자료를 수집하고 충분한 표본을 가지고 분

석을 실시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오

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기능적인 분노표현을 나

타내는 분노조절 척도가 정서를 적절하게 조

절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실제 

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임을 보장

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연구에서 본래 알아

보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분노를 기능적인 방식으로 조절하는 

내용을 포함한 척도를 구성하고 개발하는 것

이 후속연구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내면화된 수

치심이 분노표현에 미치는 과정에서 고통감내

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상담 장면에서

의 치료적 함의를 밝힌 데에 본 연구의 의의

를 찾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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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ting Effects of Distress Tolerance in Relation to Internalized 

Shame and Anger Expression Style

Hye-Lyeong Lim                    Young-Soon Le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Distress Tolerance in relation to Internalized Shame and 

Anger Expression Style. Participants included 386 college students (165 males; 221 females). The 

Internalized Shame Scale, Distress Tolerance Scale, and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were used. 

After verify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s of Distress Tolerance 

in relation to Internalized Shame and Anger Expression style,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were 

analyzed. Results are as follows: Internalized Shame, Distress Tolerance, and the Anger In/Anger Out 

Expression style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Anger Control Expression style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easurement revealed that Distress Tolerance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the Anger Out Expression Style. Distress Tolerance 

showed no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Anger In, and 

Internalized Shame and Anger Control. Significance,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words : internalized shame, distress tolerance, anger-out, anger-in, anger-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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